
화학산업, 업·다운 모두 수출 부진
코트라 SERI, 4/4분기 수출선행지수 하락 … 석유에 반도체 LCD도

국내 수출 시장이 4/4분기부터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코트라(KOTRA)와 삼성경제연구소는 해외 바이어, 상사 주재원 등 233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/4분기 수출

선행지수가 51.9포인트로 3/4분기보다 3.9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.

수출선행지수는 2012년 4/4분기 50.7포인트로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 2013년 1/4분기 51.8포인트, 2/4분기

54.1포인트, 3/4분기 55.8포인트로 상승했으나 4/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됐다.

수입국 경기지수는 해외 바이어와 상사 주재원들의 현지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50.9포인트로 3/4분기

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품질경쟁력지수도 56.3포인트로 0.2포인트 낮아졌다.

다만, 가격경쟁력지수는 49.4포인트로 0.1포인트 상승해 국내기업의 원가절감 노력과 엔저가 국내 수출에 크

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자동차, 자동차부품, 가전, 철강 등은 수출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석유제품, 섬유, LCD, 반

도체, 컴퓨터 등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실장은 “불안정한 글로벌 경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등이

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출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”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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